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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가족이 화합하면 세상이 행복해요”

예쁜가족상에 선정된 ‘고양시 성명숙가족’ 팀이 노래에 맞춰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. 불자인 시어머니와 개신교인 며느리,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두 종교를 모두 믿는다는 아들까지 종교를 초월한 화목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.

조계사 4월 21일 제1회 3대가 행복한 노래경연 현장

노덕현 기자 noduc@hyunbul.com

“이런 걸 고군분투라고 하죠. 지방자치가 잘된 

서로서로 재미있게 논 가족이었습니다! 그래도 

이렇게 함께 율동을 준비하며 얼마나 행복했을까

요. 이게 가족화합 아니겠습니까.”

4월 21일 화창한 날씨 속에 마련된 특설무대

에서 할머니와 아이가 함께 하는 노래무대가 

펼쳐졌다. 노래에 맞춰 한바탕 춤사위 끝에 내

려진 평가에 대중은 웃음을 터트렸다. 천진난

만한 아이들과 이를 사랑스럽게 보는 할머니 

할아버지들, 그리고 함께 나온 가족들은 미소

를 지었다.

서울 조계사(주지 지현)가 4월 21일 조계사 대

웅전에서 개최한 ‘제1회 3대가 행복한 노래경연

대회 하하하 노래자랑’은 참가한 가족들과 대중

이 모두 함께 즐거운 행사가 됐다.

이날 경연에는 마포구김복순가족, 정산대군, 

사랑하는우리가족, 라이온킹 등 3대가 함께 구성

한 8개 팀이 참가했다. 경연의 사회는 김병조 씨

가 맡아 재치있는 입담으로 즐거움을 더했다.

2번째 참가팀인 정산대군의 경우 불공을 통

해 얻은 아이 정산을 위해 3대가 함께 무대에 

올랐다.

“우리 어머니는 조계사서 열심히 공부하는 불

자시고, 아버지는 늦깍이 불자세요. 남편은 그저 

그런 불자, 아들은 모태불자입니다.”

사회를 맡은 김병조 씨는 24개월 아이가 어머

니 뱃속에서부터 불자니 34개월된 불자 할아버지

라며 격려했다.

김병조 씨는 “저도 7대 독자 집안에서 백양사

에서 기도해서 태어났다. 할머니가 불심을 심어

주셨는데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등 가족의 사

랑을 받으면 나쁜 길로 갈 수 없다”며 “오늘 참가

한 인연으로 항상 화목하고 행복했으면 한다”고 

말했다.

가족과 함께 나온 정순례 씨는 몸이 안 좋은 상

황에서도 이번 노래 경연에 참여했다. 함께 경연

에 참여한 아들인 이성윤 씨는 “연로하신데도 딸

을 봐주셔서 불효하는 듯해서 죄송한 마음뿐이

다. 몸이 안 좋으신데 하나의 추억을 만들고 싶어 

참가하게 됐다”고 했다. 정순례 씨는 “손녀딸을 

보는 것이 행복하다. 보는 순간이 즐겁게 한다. 

노래연습 시간도 함께해 너무 행복했다”고 말해 

대중들의 눈시울을 붉혔다.

김병조 씨는 “이런 게 어머니 마음”이라며 “이

런 기회를 통해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는 

것 자체가 가족의 의미를 만드는 것”이라고 의미

를 덧붙였다.

이날 행사에서는 4대가 함께 참석한 가족도 

있었다. ‘라이온킹’ 팀으로 참여한 김학중, 안

소연 씨 등 가족은 ‘우리도 부처님같이’를 불러 

대중에게 감동을 선사했다. 증손자, 증손녀 할머

니인 김학중 씨는 이번 대회 참여를 위해 청주에

서 상경했다.

김학중 씨는 “가족이 화목하고 함께 모여 노래 

하는게 너무 행복하다. 청주에서 올라오며 연습

했다”고 말했다. 딸 안소연 씨는 “어머니가 생전

에 같이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

말씀하셨다. 이렇게 같이 함께하니 너무나 좋다”

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.

마지막 팀으로는 고양시성명숙가족이 무대에 

올랐다. 이 가족은 성명숙 씨가 조계사에 다니는 

불자지만 며느리 조수아 씨는 교회에 다니는 다

종교 가족이었다. 마이크를 넘겨받은 아들 윤현

수 씨는 “교회도 갔다 절에도 갔다 한다”며 “서

로 종교를 존중하고 어머니께서 특히 아내에게 

강요하지 않으시고 잘해주셔서 화목하다”고 말

했다.

이에 김병조 씨는 “요즘 가족끼리 종교가 달라 

싸우는 곳도 있는데, 이번 노래경연대회의 본취

지를 넘어선 또 다른 화합을 보여주는 것 같다”

며 “조만간 며느리께서 절에 같이 나가시겠네요”

라고 웃음을 더했다.

노래경연은 행복한 가족상에 ‘라이온킹’팀이, 

예쁜가족상에 ‘고양시성명숙가족’, 멋진가족상

에 ‘정산대군’, 즐거운가족상에 ‘종로복지관팀’ 

등 모든 가족이 상에 선정됐다.

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“첫 대회여서 미흡한 

점도 많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열도록 하겠다”

며 “이런 화합의 무대가 조계사 뿐만 아니라 곳

곳에서 열려 불자가족과 국민들 가정마다 행복이 

가득했으면 한다”고 덕담을 전했다.

김병조 씨의 재치있는 사회로 경연대회의 재미와 감동
을 더했다.

이날 경연에는 응원도 활발히 펼쳐졌다.

관객들이 참가자의 재치에 박장대소하고 있다.

8가족 참가, 모든 가족 상받아

조손 함께 율동 연습하며 화합

함께 하는 것만으로 행복 더해


